
글리신 수입가격 "급등"
중국 글리신 파동 여파 … 일본산 덩달아 가격인상

글리신 수입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산과 함께 국내에 수입돼 왔던 중국산 글리신이 현지의 원인모를 품귀

현상으로 인해 신용장마저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한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글리신 수입가격이

9 5년들면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그동안 일본산이 2 0억정도인 국내 글리신 시장을 거의 독차지해 왔으나 9 3년부터 중국산이 유입, 과

점체제를 형성하면서 천정부지로 오르던 글리신 수입가격도 누그러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리신 수입가격이 9 3년 K g당 4 . 5달러선에서 9 4년 3 . 2달러선으로 급락하는 등 최근까지 이

같은 시장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산에 견재당했던 일본산이 이번 글리신 파동을 틈타 시장전략을 강화하는 등 대

폭적인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5년3월 현재 일본산 수입가격은 K g당 3 . 5∼3 . 7달러선으로 9 4년초 3 . 0∼3 . 2달러선에 비해 1 7 %정

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중국산은 K g당 2 . 5∼2 . 7달러선으로 9 4년초 1 . 5∼1 . 7달러선에 비해 67% 급등했으며 그

마저 물량부족으로 거의 들여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국산을 수입해 정제·생산하고 있는 선명 및 일신케미칼은 현재 재고물량으로 근근히 완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조만간 조업을 중단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 글리신 파동이 설을 전후로한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으로 파악됐으나 최근들어 장기화

조짐마저 보임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당분간 일본산 수입가격은 계속 오를 전망으로 있어 글리신 대량 소비기업인 농심·삼양라면

등 식품업계에 상당한 생산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글리신 수요는 9 4년 6 9 5톤으로 9 3년 5 7 5톤에 비해 20.9%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 1년 7 1 9톤, 92년 5 8 6톤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 4년기준 국가별 글리신 수입은 일본산이 5 9 0톤으로 85%, 중국산이 1 0 5톤으로 1 5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리신은 라면 등 면류를 비롯해 육가공, 제과 및 기타 식품가공에 비타민C를 안

정화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맛·품질·색깔 등을 증가시키는 작용도 있다. 

또 통조림에서 깡통의 부식성을 감소시키며 의약용 및 사료첨가물,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는 등

그 용도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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